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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동기가 별로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강의 도중에 조는

학생, 잡담하는 학생, 멍하게 앉아있는 학생들을 대하면 기운이 쭉 빠지기

때문입니다. 학습 동기가 없는 이유는 물론 지극히 개별적, 개인적이겠지만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학습 유형이 있습니다. 학습 유형을 아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시간 주립대의 맨(M ann )교수는 학생들을 여덟 가지의 기본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 - 불안초조형, 영웅형, 동기부족형, 침묵형, 독립형, 불평형, 아부형

(새시대 교수법, p .76). 그러나 이런 유형은 원인은 상관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에

입각 해서 구분하였기 때문에 동기부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 저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H (High achiev er , 성취)형: 공부할 능력과 노력을 겸비한 학생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성실하기 때문에 흔히 모범생이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숫자와 언어 개념을 쉽게 터득한 편이고 학교에서 계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이루려는 성취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누가시키지 않

아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O (Out sider , 체제거부)형: 학습 능력은 있으나 노력을 안 하는 학생입니다.

흔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한다고 자타가 공인합니다. 성적이 들쭉날쭉하는

편이고 작심삼일형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내켜서 공부를 좀 하면 성적이 단박에

오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반짝하다가 다시 다른 일에 더 집중합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면 잘할 거라고 장담하는가 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공부와 담쌓기도

해서 부모님 속을 태웁니다. 학교에서는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의 말에

반박해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구들과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일에는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갖지만 문제는 그것이 학교 공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꿈과 열정을 현실로 성취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leaser , 착실)형: 꾸준히 노력은 하지만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학생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고 얌전해서 나무랄 데가 없지만

개성이나 특성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학교에서는 존재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극심한 경쟁이나 부모님의 기대감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형이고



따라서 좀더 잘해보려고 애쓰지만 성과가 없어 자신감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E (Easy - g oing , 내맘대로)형: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할 기본 능력도 갖추지 않은

학생입니다.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매사를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의욕도 없고 태도도 불성실해보입니다. 학교 성적은 하위권이고 태도가

불량해서 학교에서 가장 괄시를 받는 학생들입니다. 학교, 성적, 시험 따위에 개의치

않고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흔히 문제아,

천덕꾸러기, 날라리라는 레벨을 달고 살며 겨우 졸업장만이라도 무사히 받기를

바랄정도입니다. 학교 안보다 밖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비슷한 부류와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E형이 맨교수가 말하는 대학생 4%에 해당하는 구제불능의

"동기부족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 내용은 지난 90~93호에 소개된 새시대 인재형과 함께 최근에 출판된 이민가지않고도 우

리아이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최성애 조벽 공저, 한단북스,2000)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조벽, 2000


